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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도자료>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총 2매)

홈플러스, 할인행사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기만

- 지난 5년간 유사한 내용의 할인행사 지속적으로 진행 - 

-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반성과 할인행사는 무관 -

1. 지난 10일 홈플러스(주)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2,406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

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체, 주요 신선식품을 연중 항상 10 ~ 30%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된 ‘4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2.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이사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고객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복의 선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신선식품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3. 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5년간 3월 중 지속적으로 유사한 할인행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1년에는 

1,200개 생필품을 1년간 최대 50% 할인행사도 한 바 있다(아래 표 내용 참조).

4. 이러한 사실은 홈플러스가 지난 10일 제안한 ‘4대 혁신안’이 결국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과 차원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매년 진행하는 할인행사를 명목만 바꾼 것으로, 소비자를 

다시 한 번 기만하는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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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홈플러스 할인행사>

년 도 기 간 주요 내용

2010 3/18 ~ 24

- 창립 11주년 기념

- 사상최대 브랜드 반값세일

- 신선식품 등 모든 상품 50% 할인

2011 3/3 ~ 4/6

- 창립 12주년 기념

- 1200개 생필품 1년간 최대 50% 할인

-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콩나물, 삼겹살 등

2012 3/29 ~ 4/4

- 봄맞이 대규모 신선식품 할인

- 오렌지, 애호박, 해산물 등 신선식품 40% 할인

- 사전 대규모 물량 확보를 통해 

2013 3/7, 14, 21, 28

- 창립 14주년 기념

- ‘매주 목요일 하나씩’ 신선식품 반값 행사

- 품목별 30%할인, 2000원 이상 구매 시 20% 추가 할인

2014 3/13 ~ 3/19

- 창립 15주년 기념

- 신선식품 1만 5천톤 반값 판매

- 한우 전품목 30% 할인, 생닭 등 최대 반값 할인

2015 3/19 ~ 25

- 신선식품 연중상시 가격인하(4대 혁신안) 및 16주년 기념

- 삼겹살 등 신선식품 상시 10 ~ 30%(최대 50%) 할인

- 4대 카드(신한․KB국민․삼성․현대) 구매고객 대상 추가할인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에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할인행사가 아닌 기본적인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시작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6. 아울러, 우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소송인단 모집은 3월 31일까지 진행 될 예정

이다.

별첨. 홈플러스 할인행사 관련 기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